
 

연설문: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행동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1 학년 김도현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를 비롯한 전 세계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외쳤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행동했지만, 돌아온 것은 ‘어린데 대단하다’는 칭찬, 그리고 ‘너희가 

희망’이라는 무의미한 응원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외침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기특한 아이’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미래 세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겪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겐 일상이 됐고, 당연히 누렸던 것들이 이제 우리에겐 허락되지 않습니다. 살인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여름이면 반복되고, 봄이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매일 마스크를 쓰고 

등교합니다. 뚜렷한 사계절이 한국의 자랑이라는 말, 더 이상 저는 실감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피해보다 더 두려운 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미래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호초를 연구하는 생태학자가 되고 싶다는 제 친구는 그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산호초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테니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진로 계획을 세워도, 저희가 꿈꾸는 미래가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기후변화는 저희 청소년들이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기후변화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어른들이 과거에 내린 무책임한 선택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소년들의 절박감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석탄발전소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계속 신규 발전소를 짓고, 해외 

수출을 허가하나요? 재생에너지 비율이 3%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파리 협약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어떤 변명도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더 

급진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국가가 석탄을 서둘러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청소년기후행동 동료들과 함께 세 차례의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청, 환경부, 청와대를 찾아가 저희의 요구사항도 전달했습니다. 학교까지 

빠지며 거리로 나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계속해서 행동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저희의 나이가 아닌, 요구사항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 나오신 

산업부장관님, 저는 더 이상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변화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외침에 

응답해주세요. 청소년들의 외침에 응답하고, 지금 바로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